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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요일제 해제…모든 주유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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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3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1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 없이 취약계층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사용처에 추가되면서 이날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

일제 적용이 해제돼 취약계층 신청이 자유로워진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

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첫 주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돼왔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했으며, 이날부터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이날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금 1차 신청 사흘간인 지난달 27~29일 신청자는 152만65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차 지급 대상자(322만7785명)의

47.3%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총 8697억원이 지급됐다.

1차 기간인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머지 70% 국민이 신청하는 2

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지역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세

종, 제주 포함)'인 경우에는 해당 특·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의원,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

(꽃집),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부족한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포함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및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

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의 경우 이날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를 포함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제한 해제 검토를 지시

하면서 행안부는 전날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

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1차 및 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이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

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 자산자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

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이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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